
나의 행복

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광호1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 국회의원 

�

� � 나는� 유난히� 일찍부터� 결혼식� 주례를� 오랫동안� 경험한� 탓에� 지금껏� 3천번� 이상� 결혼

식장에서� 행복강연을� 한셈이다.� 그때마다� 행복이란� 무엇이며,� 기준은� 무엇이고� 이런저

런� 행복론을� 늘어놓고� 행복하게� 잘� 살라는� 당부도� 빼놓지� 않았다.� 그러나� 막상� 그렇게�

행복을� 잘� 알고� 행복을� 느끼고� 사는� 것처럼� 주례사를� 해왔지만� 실상� 뒤돌아보면� 과연�

나는� 행복했으며� 지금도� 행복한가?� 자문자답해보면� 허무하기� 그지없다.�

� � 그도� 그럴� 것이� 허구한� 날� 주말이면� 가족과� 함께� 변변한� 나들이도� 못했고� 맛있는� 먹

거리도� 찾을� 기회가� 별로� 없었기� 때문에� 가정의� 가장으로서� 역할은� 물론� 높은� 점수를�

받을리� 없고� 거기다� 국회의원으로서� 나라살림에� 신경� 쓴답시고� 아이들� 잠들었을� 때� 집

을� 일찍� 나오고� 또한� 저녁에는� 가족� 모두가� 곤히� 잠들어있을� 때� 집에� 들어가� 얼굴만�

물끄러미� 쳐다보고� 잠자리에� 들곤했다.� 국회의원을� 마치고도� 한글과� 세종대왕에� 미쳐�

국내는� 물론� 요즈음은� 해외� 순회강연에� 몰두한� 처지라� 더욱� 가족과의� 대화시간이� 없는� 실

정이다.

이러니� 나의� 삶이� 행복한� 삶이라고� 할� 수� 있을까?� 자문해� 본다.

그렇다면� 나� 같은� 사람은� 행복을� 어디서� 찾고� 행복기준을� 어디에� 둘까?

1) 행복편지를 기고해 주신 원광호 원장님은 현재 사단법인 한국바른말연구원 원장을 직임하고 계시

며, 전 14대 국회의원을 지내셨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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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 � 사람마다� 행복� 기준치가� 있고� 만족감은� 분명� 다를� 것이다.� 하지만� 흔히들� 행복기준

을� 말할� 때나� 아니면� 동창회에서� 만난� 친구들이� ‘너는� 어디의� 무슨� 아파트에� 사느냐?,�

몇� 평이냐?� 자동차� 차종은� 뭐냐?� 남편은� 이번에� 전무� 됐다…….,� 너는� 정말� 행복하구나,�

부럽다� 등등..� 수다가� 일색이다.� 과연� 이와같은� 조건들로� 행복을� 말할� 수� 있을까?� 어느�

잡지에서� 본� 기억이� 난다.� 선진국� 사람들의� 행복기준� 첫번째가� 식구들이� 다함께� 모여�

저녁을� 먹으며� 그날에� 있었던� 즐겁고� 힘들었던� 일들을� 털어놓고� 이야기� 한다든지� 온�

가족이� 오페라,� 음악회,� 영화를� 보고� 와서� 평가하고� 토론하고� 웃고� 즐기며� 식사하는� 가

정이� 행복한� 가정이라는� 글을� 보았다.� 이와같이� 행복은� 그나라� 문화와� 습관에� 따라� 행

복기준이� 다름을� 알� 수� 있었다.

이� 기회에� 사랑하는� 가족들에게� 미안하다는� 말로� 위로하고� 앞으로는� 아무리� 바빠도� 가

족과� 함께� 보내는� 행복을� 찾겠다는� 다짐을� 해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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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선행복포럼에서는 ‘행복한 금요편지’이란 에세이를 통해 행복의 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. 

 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당신의 소중한 편지를 기다리겠습니다. 행복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!


